
중국 면방직 - 액체암모니아 처리시설을 적극 증설 

 

면직물을 액체암모니아로 처리하는 시설은 세계에 불과 17대가 설치되어 

있는데 그 중 9대가 일본에 있다. 일본은 닛신보가 5대를 보유하고 있어 단

일 회사로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설을 갖고 있으며, 그 외에는 도요보, 

시끼보, 구라보, 세렌이 각 1대씩 갖고 있다. 그 외로는 중국에 “상하이 제2

인염창(上海第二印染廠)”에 1대와 “루우타이(魯泰)”방직이 최근 1대를 증설함

으로써 도합 2대가 되었으며, 노르웨이, 미국, 독일, 벨기에, 타이 등 5개국에 

각 1대씩 갖고 있다. 

일본은 5개 공장에서 9대의 시설을 갖고 있어, 세계에서 가장 큰 처리 능

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처리기술을 갖고 있어, 세계 섬유시장에서 액체암모

니아로 처리된 고급 면직물의 시장개척을 리드해 왔다. 이 시설은 고압·저

온 시설에 암모니아 회수장치까지 있어, 워낙 비싸고, 상당량의 고급직물을 

계속 처리할 수 있어야 경영이 유지될 정도이므로, 세계적으로도 이 시설이 

예상만큼 보급되지 않고 있었는데, 최근 들어 중국의 면방직공업이 급성장 

하면서 일본을 추격하기 시작한 듯이 보인다. 

중국의 “루우타이”방직은 세계에서도 가장 큰 선염(先染)직물 제조회사로

서, 2001년 12월에 액체암모니아 처리시설을 도입하였고, 2002년 상반기부터 

이 시설로 형태안정성(形態安定性)처리가 된 선염직물을 생산하기 시작하였

다. 이 “루우타이”방직이 생산한 액체암모니아로 처리된 선염셔츠감은 일본

제보다도 1m에 100엔 이상이나 싸서, 일본에서도 형태안정성은 일본제품보

다 떨어질지라도 저렴한 값을 원하는 많은 고객들을 “루우타이”방직에 빼앗



겼다고 한다. 

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섬유시장에서 이 처리가 된 중국직물이 선염셔츠감

에만 국한되었고, 월간 처리능력도 60만m정도밖에 안되었는데, “루우타이”방

직이 2002년말에 연속염색시설도 도입하여 2003년 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

자, 액체암모니아 처리한 무지염색(無地染色, solid dyeing, plain dyeing : 무늬 

없는 布染), 표백(漂白, bleaching)직물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. 그럼으로써 

일본의 방적회사들은 선염직물뿐만 아니라, 그 동안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

무지직물이나 표백직물 분야에서도 점차 중국의 값싼 직물과도 경쟁하지 않

으면 안되게 되었다. 

뿐만 아니라 “루우타이”방직은 2003년 8월에 액체암모니아 처리 시설을 1

대 더 증설함으로써 2대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, 월간 처리능력도 200만m

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 그런데 일본에서는 “루우타이”방직이 생산한 액체

암모니아 처리 선염직물은 품질수준에 따라 일본시장에서 팔 수 있는 셰어

(share)는 이미 차지하고 있어 새 시설을 증설하여도 일본섬유시장을 더 잠식

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도 있지만, 여하튼 일본의 액체암모니아 처

리 직물제조업자들에게는 새로운 불안의 씨앗이 됨은 틀림없을 것으로 보고 

있다. 

또한 중국의 “양거”그룹과 닛신보가 합판(合辦)으로 설립하여 2003년 10월

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“영파일중방직인염(寧波日中紡織印染)”도 

액체암모니아 처리시설 1대를 도입하기로 하였다. 이 합판회사는, 사염(絲染), 

제직, 가공까지의 설비를 구비하고 있는데, 여기에 2004년 후반부터는 매우 

고가라서 감히 이 시설을 도입하지 못하는 액체암모니아 처리시설이 추가되

는 것이다. 



이와 같이 “루우타이”방직이 액체암모니아 시설을 증설하고 “영파일중”도 

이 시설을 신규 도입하면, 닛신보가 이 공장에 어느 정도의 기술을 제공하느

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하기 

시작했다고 봐야 한다. 일본의 기업들이 지금까지의 독점적인 위상을 계속 

지키려면, 이 시설의 응용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. 

세계에서 가장 많은 액체암모니아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닛신보는 2003년 

4월에, 이또추(伊藤忠)상사와 홍콩의 탈(TAL)사가 공동으로 액체암모니아 처

리한 면 100%의 “노아이론 드레스셔츠(no-iron dress-shirts)” “논케어(non-care)”

를 공동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. 그런데 일본서 그 동안 가장 W & W(wash 

& wear)성이 좋다고 하는 순면직물이 3.2급 수준이었는데, 이 “논케어”셔츠는 

W & W성 3.5급 이상인 순면직물로 만들고 있다. 이 W & W성의 판정치가 

0.3급 차이가 있는데, 이 정도의 차이도 개선하려면 액체암모니아 처리만으

로는 쉽지 않은  것으로 보고 있다. 닛신보는 방직부터 수지가공에 이르는 

모든 공정의 조작기준을 철저히 재검토함으로써 3.5급 수준으로까지 향상시

킬 수 있었다고 하며, 이 정도의 품질향상도 그리 쉽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. 

중국기업들이 추격해 올수록 일본기업은 시설만으로 불가능한, 축적된 고급

기술을 발휘하여 고급 신상품을 개발해 내야 할 것이다. ♣ 

 


